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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 

“보도는 오토바이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보도 통행 근절하고 시민 보행안전 강화해야-
- 상습구간 조사·안전시설 강화, 집중단속 정례화, 이륜차 정차공간

마련 등 3대 대책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창연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은 안전하게, 보행은 편안하

게, 세종은 행정수도답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시민

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실제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

상을 제시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보도를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

오는 오토바이에 놀라거나,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

마(車馬)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



로 진입하거나 보도를 또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속과 계도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와 학원가,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이 빈번한 지역과 시간대를 조사·관리해야 한

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와 보도 통행 빈발구간의 안전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 집중시간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보도 통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셋째,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행공간과 이륜자동차 정차공간을 합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쟁력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며 “세종시민을 안전하게, 행정수도는 수도답게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